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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시락의 지혜” 또는 “벤 시라의 지혜”라고도 불리는 “집회

서”(Ecclesiasticus)는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되었지만, 가톨릭교

회는 제2경전으로 여겨 성경에 포함되었다.1 이 책은 그리스어 서문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

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9135)

1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필사본들에 따라 “시락의 지혜”(Σοφία Σειράχ, 소
피아 세이라흐; Cod. B),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Σοφία ’Ιησο υ̑ υἱο υ̑ Σειράχ, 소피아 

예수 휘우 세이라흐; Cod. S., A.) 등이다. 그리스어 제목에서 지은이의 이름 끝에 히브리

어에는 없는 자음 “χ”가 들어간 것은 이 고유명사를 그리스어식으로 인칭 변화하지 않

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보기. ’Aκελδαμάχ(= amd lqx, χωρίον αἵματος) 행 

1:19, ’Ιωσηχ(= yswy) 눅 3:26 등. 신약성경의 이런 현상에 대해 참조. Blass/Debrunner/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2001), §39, 4. 한편, 현존하는 히브리어 필사본 가운데 집회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본문은 3장 6절이기에 실제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이 어떠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필사본 B의 50장 27절에서 저자가 자신을 “시라의 

아들 엘르아자르의 아들 예슈아”(arys !b rz[la !b [wXy, 예수아 벤 엘르아자르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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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바탕으로 대략 기원전 180년 무렵에 쓰였을 것으로 어림잡을 

수 있다.2

19세기까지 그리스어 본문만 존재해 온 집회서는 벤-시라 손자가 

남긴 서문의 증거, 그리고 몇몇 랍비 문헌에서 인용되는 증거와 초대 교

부인 오리게네스와 히에로니무스의 기록을 통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

되었을 것으로 추정만 하였다.3 그런데 1896년에 스코틀랜드의 모험가

인 루이스(Agnes Smith Lewis)와 깁슨(Margaret Dunlop Gibson)이 이집트 구 

카이로(Old Cairo) 벤-에즈라 회당의 게니자(genizah)에서 기원후 8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집회서 히브리어 필사본이 발견하면서 본격

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지금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은 각각 A, B, C, 

D, E, F 그룹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4 특히 쿰란 제2동굴과 마사다

에서도 기원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집회서 필사본 단편들이 발

견되었다.5 그리하여 집회서 히브리어 본문은 지금까지 68% 정도 발견

시라)라고 일컫고, 51장 30절 이후에도 저자의 서명에도 이 글을 “시라의 아들 엘르아자

르의 아들 예슈아의 아들 시므온의 지혜”(arys !b rz[la !b [wXy !b !w[mX tmkx)

라고 되어 있다. 이를 줄여 “벤 시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목에 대해서는 참조. Patrick 
W. Skehan/Alexander A. 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AB 39; New York: Doubleday, 
1997), 579-80. 한편, “집회서”라는 명칭은 이 책의 라틴어 제목인 “Ecclesiasticus”(교회/

모임의 책)에서 비롯했는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기원후 약 200-258

년)의 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에 이어온 전통이다. 참조. 김정훈 지음, 『칠십인역 

입문』 (서울: 바오로딸, 2009), 101.

2	 이는 번역자인 벤-시라의 손자가 번역 시기로 언급한 에우에르게테스(Euergetes) 2세
(170[145]-116년 통치) 통치 38년째 되던 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다. 저작시기와 관련

해서는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8-15.

3	 랍비 문헌에 인용되는 집회서 본문과 관련한 정보는 Salomon Schechter, “The Quotations 
from Ecclesiasticus in Rabbinic Literature”, JQR 3, 4 (1891), 682-706를 참조하라.

4	 집회서 히브리어 필사본의 발견과 편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aul E. Kahle, The Cairo 
Geniz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21960), 5-13;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지음/김

정훈 외 옮김,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20), 55-56 등을 참조하라.

5	 첫 번째는 2Q18 단편으로 베이예(M. Baillet)가 1962년에 출판했다. 두 번째는 1965년 

샌더스(J. A. Sanders)가 펴낸 The Psalm Scrolls of Qumran Cave 11(11QPsa)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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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편집되기에 이르렀다.6

이에 따라 집회서 본문과 관련한 주된 연구는 본문의 진정성 논란

에 집중되어 있었다.7 게니자 본문이 발견된 직후, 일부 학자들은 이 본

문이 진정성 있는 히브리어 본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8 결국 

마사다에서 발견된 집회서 본문의 단편으로 어느 정도 히브리어 본문

의 진정성은 인정받고 있지만,9 여전히 히브리어 본문의 진정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집회서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10

집회서 본문의 역사와 관련해서 주를 이루는 또 다른 연구 주제는 

현존하는 필사본들과 번역본들, 그리고 본문들 사이에 나타난 이형을 

연구하거나 본문을 재구성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11 이러한 작업은 

여기서는 시편 138편 다음에 집회서 51장 13-20절과 30절 후반절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의 히브리어 필사본으로는 마사다에서 발견된 것인데 1965년, 이는 야딘(Y. Yadin)이 

편집하여 펴냈고 1982년에는 샤이버(A. Scheiber)가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소장된 테일

러-쉐히터의 추가 모음집 (Additional Series collection)에서 발견한 것으로 집회서의 새

로운 필사본과(F; Sir, 31:24~32:7) C 편집본 가운데 소실된 일부분을 발견되었다. 샤

이버의 연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1-52 

를 참조하라.

6	 집회서 히브리어 편집본은 Pancratius C.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A Text 
Edition of All Extant Hebrew Manuscripts and A Synopsis of all Parallel Hebrew Ben Sira Texts 
(Leiden et al.: E. J. Brill, 1997)을 보라.

7	 집회서 게니자 본문과 관련한 진정성 문제는 참조. Pancratius C. Beentjes, “Reconstructions 
and Retroversions: Chances and Changes to the Hebrwe Ben Sira Text,” in The Texts and 
Versions of the Book of Ben Sira: Transmission and Interpretation, ed. Jean-Sebastien Rey/Jan 

Joosten, (Leiden·Boston: Brill, 2011), 23-35.

8	 본문의 진정성 논란에 불을 붙인 대표적인 학자는 비켈(G. Bickell)과 마골리우스(D. S. 
Margoliouth)다. 비켈은 12장 10-11절과 51장 13-30절 분석을 통해 게니자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본문이 사실은 시리아어 본문을 대본으로 한 히브리어 번역본이라 주장했다. 

마골리우스는 집회서가 본래 그리스어 본문으로 시작했고 이후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

는데, 페르시아의 유대인이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다는 역번역가설(retroversion 

hypothesis)을 주장했다. 진정성 논란과 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참조. 

Pancratius C. Beentjes, “Reconstructions and Retroversions”, 23-35. 

9	 Solomon Zeltin, “The Ben Sira Scroll from Masada”, JQR 56, 3 (1966), 185-190.

10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4

11	 집회서의 본문비평과 관련한 문제는 Alexander Di Lella, The Hebrew Text of Sirach: A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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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이에 나타난 충돌을 연구하여서 현존하는 본문 사이의 연대를 

추정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본래 벤-시라가 집회서를 집필할 때, 사용

했을 구약성경 본문이나 집회서의 독특한 구약 사용의 특징에 대해서

는 알 수 없어 집회서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특히 집회서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언급하며 찬양하는 이른바 이

스라엘의 “영웅 찬양시”(44:1-50:12)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에 등장

하는 인물 34명과 다섯 집단(사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유다의 왕들, 열

두 소예언자들)을 소개한다.12 이 본문과 구약성경의 연관성을 본문과 전

통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주제는 그간 주목받지 못해 왔

다. 그저 해당 본문을 주석하면서 관련 본문을 언급하는 정도였지,13 언

어적으로나 전통사(Traditionsgeschichte)14 관점에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집회서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분명히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경우가 대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Hague: Mouton & Co, 1966)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2	 집회서에 나타나는 영웅 찬양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천사무엘, “집회서의 이스라엘 

영웅 찬양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1) (2005), 29-51을 참조하라. 그 밖에 영웅 

찬양시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그 밖에 집회서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박장훈, “Ben 

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26(3) (2020), 202-207; 임봉대, 

“집회서 48:17-22의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고찰: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 비

교”, 「성경원문연구」 46 (2020), 47-66 등을 들 수 있다.

13	 가령, 참조. Georg Sauer, Jesus Sirach/Ben Sira (ATD Apokryphen Bd. 1; Göttingen: 

Vandehoeck & Ruprecht, 2000), 300-342; Jeremy Corley, Sirach (New Collegeville Bible 
Commentary;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3), 123-144;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497-555; James L. Crenshaw, Sirach (The New Interpreter’s Bible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836-861 등.

14	 본 논문에서 쓰는 방법론 가운데 “전통비평/전통사”(Traditionskritik/-geschichte)은 넓

은 의미의 전승사(Überlierferungsgeschichte)에서 분화한 개념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정

신사에서 중요한 내용(traditum)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구두 전승의 전달과정

(traditio)을 연구하는 좁은 의미의 “전승비평”(Überlieferungskritik)과 구분된다. 방법

론에 대해서는, 김정훈 지음,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73-391 참조하라(전승비평은 비교. 34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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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며,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과 구약성경 본문의 내용은 뚜렷한 공

통점은 물론 차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를 연구

하는 일은 구약의 본문과 전승이 중간기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었고 이

해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영웅 찬양시 가운데서 다윗 찬양시(집회서 47:2-11)을 

보기로 본문을 분석하고, 집회서의 저자가 활용했던 구약성경 전통의 

특정 언어 표현을 분석하여 중간기 시대 구약성경 전통의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다윗 찬양시(집회 47:2-11)의 본문과 그 전통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영웅 찬양시 가운데 다윗 찬양시

(집회서 47:2-11)는 그리스어 본문과 더불어 히브리어 본문(MS B)도 남

아 있다.15 다윗 찬양시는 다윗의 왕위 등극 이야기(2-7절), 예배자이자 

성전제의 창시자로서 다윗 이야기(8-10절), 그리고 다윗 언약 이야기(11

절)를 다룬다. 우리는 우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두 본문을 우리말로 번

역하고 두 본문을 분석한 뒤에 두 본문 너머에 있는 구약성경의 다윗 

전통과 어떤 언어적이고 전통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5	 히브리어 본문은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83-84을 참조한다. 여기서 말

하는 히브리어 본문 Ms B는 21장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서로 다른 편

집자들이 편집해서 출간했다. 이에 대해서는, Beentjes, The Book of Ben Sira in Hebrew, 

14-16을 보라. 한편, 그리스어 본문은 Joseph Ziegler (ed.),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vol. XII, 2 Sapientia Iesu 
Filii Sirach (Göttingen: Vasndenhoeck & Ruprecht, 2198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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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MS B LXX

Xdqm ~rwm blxk yk
`larXym dywd !k

ὥσπερ στέαρ ἀφωρισμένον ἀπὸ 
σωτηρίου, οὕτως Δαυιδ ἀπὸ υἱ ω̑ν Ισραηλ

참으로 성물로부터 떼어낸 기름처럼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이 그렇다.

화목제물로부터 떼어낸 기름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다윗이 그렇다. 

두 본문은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진술한다. 구문 또한 비유와 확

언의 구조로 짜여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두 본문은 같은 뿌리에

서 파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그리스어 역본

에는 없는 불변화사 “yk”(키, 참으로)로 시작한다. 이로써 히브리어 본

문은 그리스어 본문보다 다윗 찬양시를 시작하는 진술의 어감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이어지는 “기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στέαρ”(스테아

르)는 칠십인역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bl,x,”(헬레브)의 대응어로 쓰이

므로, 두 본문이 같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16 그다음으로 히브리어 본

문에서 쓰인 “~rwm”(무람)은 어근 “~wr”(룸)의 호팔(Hophal) 분사형으

로 읽을 수 있는데,17 일반적으로 이 낱말은 칼(Qal) 형으로 제사장 전

통의 용어에서 제물 가운데 어떤 것을 구분하여 떼어내는 행위를 가리

킨다.18 본문에서처럼 호팔 형으로 쓰이면(출 29:27; 레 4:10), 칠십인역

에서는 “ἀφαιρέομαι”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본문

에서는 “ἀφορίζομαι”로 옮겼다. 이 번역어는 이 낱말이 칼 형으로 쓰인 

에스겔의 용례(겔 45:1, 13; 48:8[9]. 20)의 칠십인역 번역에서 찾아볼 수 

16	 칠십인역의 용례들은 참조. E. Hatch/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1287b-c(이하 HR).

17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5.

18	 보기. 레 2:9; 6:8; 민 15:19; 18:19, 26, 28; 31: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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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어쨌거나 두 낱말의 대응 관계는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어지

는 낱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전치사 

“!mi”(민)과 여러 제사에서 구별하여 쓰이는 “성물”의 뜻으로 주로 쓰이

던 “vd<qo”(코데쉬)를 쓴 반면에, 칠십인역은 “σωτηρίον”(소테리온)을 쓴

다.19 이 낱말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뜻한다. 하지만, 칠십인역에서는 

종종 “~l,v,”의 대응어로 “(구원에 감사하는) 화목제물”의 뜻으로 쓰이는

데(출 20:24; 레 17:4; 암 5:22 등),20 여기서 바로 이 뜻으로 쓰였다. 아마도 

이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낼 것이다. 후반절

은 그리스어 역본에 “υἱ ω̑ν”(휘온, 자손들)이 더 있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

상 일대일로 대응하는 본문이다.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받은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려진 성물로 이해한다. 사실 이런 이해

는 사무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제의 전통을 생각나게 하

는 “~rwm”의 히필 형(비교. 레 4:8, 10, 19)이 다윗 제왕 시편인 시편 89편 

20[19]절에서 집회서의 본문과 같은 맥락에 쓰였다는 점은 흥미롭다.21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 제왕 시편의 전통과 제의 전통의 용어가 결합

한 형태로 여길 수 있겠다.

이 구절은 전치사를 제외하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일대

일로 대응한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전반절과 후반절의 첫 낱말에 쓰인 

전치사 “l”(르)는 동사 “qxX”(사하크, 놀다, 장난치다)와 함께 쓰인 것이다

(참조. 렘 15:17; 잠 8:30 등).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처럼”을 뜻하는 전치

19	 비교. qusiasthri,ou 443.

20	 이에 대해 참조. HR, 1332a-c;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ouvain et al.: Peeters, 2009), 668.

21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5; Crenshaw, Sirach, 849. 또한, Marko 
Marttila, Foreign Nations in the Wisdom of Ben Sira (Berlin/Boston: De Gruyter, 201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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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k”(크)가 쓰였는데,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각각 “ἐν”(엔; 안에서, 가운

데서)과 “ὡς ἐν”(호스 엔; 안에서처럼)으로 옮겨졌다. 이는 번역 대본의 차

이라기보다는 그리스어 번역자의 본문 이해를 반영하는 의역으로 보인

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숫염소”가 단수로 쓰였는데, 그리스어 역본

에서는 복수로 쓰였다. 이 또한 문맥을 고려한 의역이겠다. 그리고 후반

절 뒷부분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쓰인 “바산에서 난 (양들)”(!Xb ynb; 

직역. 바산의 아들들)은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신명기 32장 14절

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바 있으므로, 그런 어법을 전제하겠다.22 반

면에,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어린 양 떼 가운데서인 듯”(ὡς ἐν ἄρνασιν 

προβάτων)으로 옮긴 표현은 칠십인역의 번역 용례를 고려할 때, “!ach 

fbkk”를 대본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23

이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한다(삼상 17:34-36).24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사자에 해

22	 스케한/디 렐라(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4)는 이를 두고 “소들”을 일컫

는다고 이해했지만, 신명기의 용례를 볼 때, 그리스어 역본처럼 양 떼를 염두에 둔 표현

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	 참조. 출 12:5; 대하 29:21; 욥 31:20; 사 11:6; HR, 159b.

24	 참조. Corley, Sirach, 133.

[3절]

MS B LXX

ydgk qxX ~yrypkl
`!Xb ynbk ~ybwdlw

ἐν λέουσιν ἔπαιξεν ὡς ἐν ἐρίφοις 
καὶ ἐν ἄρνασιν προβάτων

사자들과 숫염소인 듯 (여기고) 그가 놀았다.

그리고 곰들과 바산에서 난 (양들)인 듯 (여기

고 그리하였다).

사자들 가운데서 숫염소들 가운데서인 듯 그

가 놀았다.

그리고 곰들 가운데서 어린 양 떼 가운데서인 

듯 (그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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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낱말이 다르고(yrIa], 아리, 삼상 17:34), 여기서는 사무엘서 본문에

서는 없던 숫염소가 등장하는 등을 볼 때, 사무엘서의 본문을 직접 인용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다윗 전통에서 널리 쓰이던 특

정 언어 표현을 여기서 시문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절]

MS B LXX

rwbg hkh wyrw[nb
`~l[.....]syw

[lq l[ wdy wpynhb
`tylg tr[...]t rbXyw

ἐν νεότητι αὐτο υ̑ οὐχὶ ἀπέκτεινεν γίγαντα
καὶ ἐξ η̑ρεν ὀνειδισμὸν ἐκ λαο ̑υ
ἐν τ ῳ̑ ἐπ α̑ραι χε ̑ιρα ἐν λίθῳ σφενδόνης
καὶ καταβαλε ̑ιν γαυρίαμα το υ̑ Гολιαθ;

그의 젊은 시절에 거인을 치고,

그가 옛[적의(?) … 제]거했다.

그때 물매 위로 그의 손을 흔들어서,

골리앗의 명[성(?)]을 깨뜨렸다.

그의 젊은 시절에 거인을 죽이고, 

백성들에게서 모욕을 없애지 않았던가?

그때 그는 물맷돌 든 손을 쳐들어서,

골리앗의 교만을 넘어뜨렸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 일부분은 훼손되어 있어 완벽하게 재구

성할 수 없다. 그런데도 남아 있는 본문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그리스어 

역본과 비교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는 앞선 구절에서 골리앗과 일대일 

전투 직전에 한 다윗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진술에 이어, 다윗이 골리앗

을 물리친 이야기(삼상 17:32-51)를 시문으로 전해준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장 구성이

다. 히브리어가 평서문으로 서술하는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부

정어 “οὐχὶ”(우키)가 들어간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으로 구성

되어 한층 더 생생한 진술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스어 본문의 동사 

“ἀποκτείνω”(아포크테이노, 죽이다)는 칠십인역에서 “grh”(하라그)나 

“twm”(무트)의 번역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몇몇 용례에서 본문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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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n”(나카)의 번역어로 쓰이기도 한다(수 7:5; 101:26, 41; 욥 1:15, 17).25 

특히 이 번역어가 이 구절이 말하는 문맥인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쓰

인 점은 흥미롭다(비교. 삼상 17:26). 

히브리어 본문의 둘째 문장은 훼손이 심하다. 다만 동사는 필자의 

견해에 그리스어 번역을 바탕으로 “rws”(수르)의 히필형인 “rseY"w:”(바

야세르, 그리고 그가 제거하였다)로 복원해 볼 수 있겠다. 이 동사는 사무엘

상 17장 26절에서 본문과 같은 문맥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낱말은 소실되었고, 마지막 낱말은 그리스어에서는 “ἐκ λαο υ̑”(에크 라

우, 백성들에게서)로 옮겼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l[...]” 두 글자만 남

아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면 “~lw[”(올람, 옛적)이며, 이는 원래 본문 

“~[;”(암, 백성)이 훼손된 전승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26 그러나 히

브리어 본문이 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lctio difficilior) 본문비평 관점에

서 그리스어 본문이 우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셋째 문장도 전반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

식은 조금씩 다르다. 먼저 동사를 보면,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ἐν τ ῳ̑  
ἐπ α̑ραι”(엔 토 에프하라이, 그가 쳐들었을 때)로 비교적 단순하게 서술하였

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흔들다”는 뜻의 동사 “@wn”(누프)의 히

필 부정사형이 전치사와 함께 쓰였다(wpynhb). 그런데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위협의 표시로 손을 흔드는 모습에도 쓰이지만,27 특히 제사

에 바치는 제물을 흔드는 요제의 행위를 그리는 전문 용어로 쓰인다는 

점은 흥미롭다.28 이로써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돌리는 모습과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어 요제를 드리는 모습을 중첩하는 효과가 있겠

25	 참조. HR, 135a-136a.

26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4.

27	 참조. 사 11:15; 19:16; 슥 2:13; 욥 31:21; 집회 36:3 등.

28	 참조. 출 29:26; 레 7:30; 8:29; 9:21; 10:15; 14:12, 24; 23:11, 20; 민 5:25; 6: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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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wdy”(야도, 그의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그의”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다. 그리고 히브리

어 본문에서는 돌을 던지는 물매([lq, 켈라)만 언급하는데, 그리스어 본

문에서는 물매(σφενδόνη, 스펜도네)와 더불어 돌(λίθος, 리토스)까지 언급

해서 좀 더 구체화했다.

마지막 문장도 같은 진술의 표현이 조금 차이 난다. 먼저 동사를 

그리스어 역본에서는 “καταβάλλω”(카타발로, 쳐서 넘어뜨리다)이 낱말은 

대개 칠십인역에서 “넘어지다”는 뜻의 “lpn”(나팔)을 어근으로 하는 변

화형의 번역어로 쓰인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본문 전통(삼상 17:49)에

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쓰인 히브리어 

본문 “lPoYIw:”(바입폴, 그가 쓰러졌다)29이 반영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에 히브리어 본문의 “rbXyw”(바이쉬보르, 그가 깨뜨렸다)는 사무엘서의 본

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어지는 목적어와 연관되어 좀 더 생

생한 심상을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이어지는 낱말이 첫 글자

와 마지막 두 글자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리스어 본

문의 번역과 같은 맥락에서는 물론, 일대일 대응어로 칠십인역에서 나

타나지는 않지만, “hrapt”(티프아라, 영광, 자랑, 명성)의 연계형으로 복

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모두 

사무엘서에서 전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흥

미로운 점은 그리스어 본문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히

브리어 본문은 2절에서처럼 제사장 전통의 표현을 써서 다윗의 모습을 

이상화하려 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9	 비교. 칠십인역 “καὶ ἔπεσεν”(카이 에페센, 그가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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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MS B LXX

!wyl[ la la arq yk
`z[ wnymyb !tyw

twmxlm [dwy Xya ta @dhl
`wm[ !rq ta ~yrhlw

ἐπεκαλέσατο γὰρ κύριον τὸν ὕψιοτον,
καὶ ἔδωκεν ἐν τ ῃ̑ δεξι ᾳ̑ αὐτο ̑υ κράτος
ἐξ α̑ραι ἄνθρωπον δυνατὸν ἐν πολέμῳ
ἀνυψ ω̑σαι κέρας λαο ̑υ αὐτο υ̑.

왜냐하면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은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투에 숙련된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의 뿔을 높였다.

왜냐하면 그가 지존하신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이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투에 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의 뿔들을 높였다.

이 구절은 두 본문이 거의 일치한다. 첫 문장에서는 신명이 차이가 

나는데, 히브리어 본문이 좀 더 넓은 개념의 “la”(엘, 하나님)을 쓴 반면

에,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주로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의 번역어로 

쓰이는 “κύριος”(퀴리오스, 주님)로 옮겼다. 두 표현이 모두 구약성경에서 

쓰이므로30 어느 것이 더 오래된 본문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wyl[”만 쓰이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는 훨씬 더 익숙하므로,31 

지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모두 거기서 제각각 파생했을 가능성

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문장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

만 마지막에 히브리어 “z[”(오즈, 힘)을 “κράτος”(크라토스)로 옮긴 것

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대응은 거의 시편(58[59]:9; 61[62]:11; 75[76]:3; 

85[86]:16; 88[89]:9; 89[90]:11)과 중간기의 문헌(2에스 8:22)에서만 찾아

30	 !wyl[ la: 창 14:18-20, 22; 시 78:35; !wyl[ hwhy: 시 47:3.

31	 민 24:16; 32:8; 삼상 2:10; 삼하 22:14; 사 14:14; 시 18:14; 21:8; 46:5; 50:14; 

73:11; 77:11; 78:17; 87:5; 91:1, 9; 107:11; 애 3:35, 38; 집회 6:3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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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32 그러므로 그리스어 본문의 번역어는 시편에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셋째 문장에서는 골리앗을 일컫는 표현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

어 본문이 서로 다르다. 골리앗을 전쟁에 능숙한 장수로 표현하는 것

은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33절의 직접적인 영향일 것이다.33 사무엘서

에서는 골리앗을 “hm'x'l.mi vyai”(이쉬 밀하마, 전쟁의 사람; 칠십인역: ἀνὴρ 

πολεμιστής, 아네르 폴레미스테스)로 표현한다. 아마도 집회서의 히브리어

와 그리스어 본문 모두 이 전통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더 명확하게 이

해되도록 제각각 “[dwy”(요데아, 아는, 익숙한)와 “δυνατὸν ἐν”(뒤나스톤 

엔, ~에 능한)을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이 거의 일치하는 마지막 문장에 있는 

뿔은 어떤 동물의 힘을 뜻하며, 어떤 사람이나 백성의 힘을 상징하는 그

림 언어다. 특히 이 표현이 시편에서 다윗 전통과 관련해서 쓰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시 18:3; 89:18; 132:17).34 그리고 그리스어 본문에서 “높

이다”는 뜻으로 쓴 “ἀνυψόω”(안휩소오)는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의 대

응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35 본문에서 쓰인 동사의 어근 “~wr”(룸)

의 대응어로는 두 번밖에 쓰이지 않는다(삼상 2:7; 시 112[113]:7). 반면

에 칠십인역에서 이 낱말의 용례 대부분을 집회서가 차지한다.36 그러

므로 집회서 그리스어 본문 번역자는 히브리어 본문과 같은 대본을 보

32	 HR, 784a-b. 유일한 예외는 욥 12:16이다.

33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5.

34	 한편, 비교. 삼하 2:1; 시 112:9; 148:14.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6; Georg Sauer, Jesus Sirach/Ben Sira, 321.

35	 참조. HR, 112b-c.

36	 참조. 집회 1:19; 4:11; 7:11; 11:1, 13; 13:23; 20:28; 21:20; 24:13, 14(×2); 28:10; 

31(34):17; 36(33):9, 11; 38:3; 40:26; 44:21; 45:6; 46:20; 47:5, 11; 49:12; 51:9. 

그 밖의 용례는 비교. 2에스 4:12(jwx); 단(LXX) 4:19; 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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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자신이 즐겨쓰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구절은 사무엘서 17장 33절에서 골리앗을 일컫는 표현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다는 전통(삼상 17:45-47)에서 

출발해서 시편의 언어를 덧입혀 시문으로 발전했다.37

[6절]

MS B LXX

twnb wl wn[ !k l[
`hbbrb whwnkyw

~xln @ync wtwj[b
`rc [ynkh bybsmw38

οὕτως ἐν μυριάσιν ἐδόξασαν αὐτὸν
καὶ ἤνεσαν αὐτὸν ἐν εὐλογίαις κυρίου
ἐν τ ῳ̑ φέρεσθαι αὐτ ῳ̑ διάδημα δόξης.

(참조. 7절)

따라서 그를 위해서 딸들이 노래 불렀다.

그리고 그를 “만만”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터번을 두르고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그는 둘러싼 대적을 굴복시켰다.

그렇게 사람들은 “만만”이라고 그를 칭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복 받을 만하다고 칭찬하였다,

그에게 영광의 터번이 씌워졌을 때.

(참조. 7절)

기본적으로 두 본문은 같은 전통을 진술한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

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거두어 “사울은 천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이라는 칭송을 받고(삼상 18:7, 21:12; 29:5),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때(삼하 5:3)까지의 다윗 전통이다. 그런데 

두 본문은 본문의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초점 또한 다르다. 

37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전통의 또 다른 수용은 칠십인역과 쿰란 성경 본문(11Q5)에 남아 

있는 시편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조.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

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9(2) (2023), 9-40.

38	 “둘러싸다”를 뜻하는 동사 어근 “bbs”(사바브)가 히필 분사형으로 쓰일 때, 구약성경

에서는 일반적으로 “bseme”(메세브)가 쓰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규칙 동사의 변화형처럼 

“bybsm”(마스비브)로 쓰이는데, 이런 형태는 쿰란 성경 필사본에서 더러 찾아볼 수 있

다: 신 25:19(4Q34); 사 42:25(1QIsaa); 겔 36:4(Mas1d); 욜 4:11, 12(Mur88) 등. 이

에 대해 참조. Martin G. Aegg, Jr. et al. (eds.),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Vol. 3 The 
Biblical Texts from the Judean Desert (Leiden/Boston: Brill, 201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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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본문 모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의 

전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히브리어 본문이 “!k l[”(알 켄, 그

러므로)로 시작하는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οὕτως”(그렇게)로 시작하

는데, 이는 그리스어 본문이 “!k”만을 대본으로 전제한다고 여길 수 있

다. 서로 어순도 다른 이 부분의 첫 동사에서 본문 전통은 완전히 갈리

는데, 히브리어 본문(hn[, 아나, 노래하다)과 그리스어 본문(δόξαζω, 독사

조, 기리다, 칭찬하다)이 칠십인역에서 한 번도 대응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 증거다.39 히브리어 본문의 동사는 이 전통과 관련한 본문에서 

직접 쓰였다(삼상 18:7; 21:12; 29:5). 사무엘서 칠십인역은 여기서 모두 

“ἐξαρχω”(엑스아르코, 선창하다)를 쓰는데, 이 번역어는 승전의 맥락에서 

공동체의 축하 노래를 앞에서 주도하는 맥락에서 자주 쓰였다(출 15:21; 

32:18; 민 21:17 등). 그러므로 집회서의 번역자는 이런 전통과는 상관 없

이 독자적으로 번역했다. 그리스어 본문이 이 전통을 한 문장으로 표현

한 데 비해, 히브리어 본문은 노래 부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이라

는 칭호를 붙여주었다(hN"Ki, 킨나)는 문장을 따로 표현한다. 이 동사는 구

약성경에서 4번밖에 쓰이지 않으며(사 44:5; 45:4; 욥 32:21, 22), 다윗 전

통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히브리어 본문 저자의 독자적

인 저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어 본문의 둘째 문장은 히브리어 본문과는 차이가 크며, 이 

또한 일반적인 축복 찬양의 진술로 다윗 전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

다. 이 문장에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그 신분을 드러내

는 터번(διάδημα, 디아데마)40을 쓰는 장면을 그리는 전치사구가 이어진

다. 하지만, 본문의 언어 표현은 사무엘서보다는 이사야 62장 3절과 더 

39	 참조. HR, 343b-344a; 

40	 참조. Muraoka, Lexicon of the Septuagin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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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칠십인역에서도 이 낱말

이 쓰이면서, 흥미롭게도 우리가 살피는 6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쓰

인 “@ynIc'”(차니프)의 번역어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 이 낱말은 중

동에서 남자(욥 29:14)나 여자(사 3:23)의 머리에 쓰던 수건, 또는 대제

사장(슥 3:5)이나 임금(사 62:3)이 쓰던 터번을 뜻하기도 한다. 칠십인

역에서는 이 낱말이 “κὶδαρις”(키다리스)로도 옮겨진다.41 그리스어 본

문이 여기서 다윗이 임금이 된 대관식의 분위기를 강조한다면, 히브리

어 본문은 임금의 터번을 쓰고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싸워 대적을 굴복

시키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주변 나라들, 

곧 모압(삼하 8:2), 아람(삼하 8:5-12), 에돔(삼하 8:14), 암몬(삼하 10:1-14; 

11:1) 등을 정벌한 이야기를 요약한다. 어쨌거나 두 본문은 다르게 분화

했지만, 이사야서 62장 3절에 직접 영향을 받은 “터번”(@ynIc'/διάδημα)이

라는 낱말에서 시작한 것만은 매우 개연성이 커 보인다.

[7절]

MS B LXX

(참조. 6절)

~yr[ ~ytXlpb !tyw
`[.....]q [.]bX ~wyh d[w

ἐξέτριψεν γὰρ ἐχθροὺς κυκλόθεν
καὶ ἐξουδένωσεν φυλιστιιμ 
τοὺς ὑπεναντίους ἕως σήμερον 
συνέτριψεν αὐτ ω̑ν κέρας

(참조. 6절)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

을 두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뿔]을 부서뜨[렸다.]

왜냐하면, 그가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대적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경

멸했다.

오늘날까지 그들의 뿔을 부서뜨렸다.

41	 비교. T. Muraoka, A Greek//Hebrew/Aramaic Two-Way Index to the Septuagint (Louvain et 
al.: Peeters, 2010), 326; Muraoka, Lexicon of the Septuagint,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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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 본문 이 구절의 첫 문장은 히브리어 본문 앞선 구절의 마

지막 문장과 대체로 상응하는 내용을 전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블레셋 사람들”과 “뿔을 부서뜨리다”는 두 상응점 외에는 진술이 다소 

다르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한 

것이 다윗이었는데(삼하 5:17-25; 8:1; 21:15-22), 본문은 바로 이 전통을 

전제한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의 첫 문장부터 그리스어 본문과 다른 전통

을 보여준다. 사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하였

다고 진술하지만, 본문에서처럼 그곳에 성읍들을 새로 지었다는 진술

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집회서 저자의 독자적 진술로 여길 수 있다. 반

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블레셋 정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쓰

인 동사 “ἐξουδενόω”(경멸하다)도 다윗 전통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일

반적인 진술이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말하는 “ὑπεναντίους”(투스 휘프

에난티우스, 대적하던)의 히브리어 대본을 “~yrc”(차림, 대적들)로 보고, 히

브리어 본문이 “~yr[”(아림, 성읍들)으로 훼손되었다고 보는 견해42는 흥

미롭지만, 동사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완벽한 추정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히브리어 본문이 다윗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더라도, 정벌 

후에 성읍 건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진술이다.

마지막 문장은 두 본문이 일치한다. 이 구절에서 쓰이는 “오늘날까

지”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속성을 가리키는 구약성경의 

일반적 관용구를 빌려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3 “뿔을 부서뜨렸다”는 

상징적인 표현도 권력의 멸망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

다(비교. 렘 48:25; 시 75:11[10]; 애 2:3).

42	 Marttila, Foreign Nations, 188.

43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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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구절은 블레셋 정벌과 관련한 다윗 전통을 모티브로 자유

롭게 서술한 본문으로 여길 수 있다.

[8-10절]

MS B LXX

twdwh !tn whX[m lkb 8

`dwb[...] !wyl[ lal
whXw[ bhwa wbl lkb dywd

`[...] lkbw 9c

[............]l[...] 10a

`hnX[..............] 10b

[.......]l ryX twnygn !ykh 9a

lbn   ̀ !qyt ~yl[.........] l[.]qw 9b

~y[nh rwmzm lwq 

wXdq ~X t[...]lhb 10c

`{Xdqm} jpXm !yry [.]qb ynpl 10c

8 ἐν παντὶ ἔργῳ αὐτο ̑υ ἔδωκεν  
ἐξομολόγησιν ἁγίῳ ὑψίοτῳ ῥήματι δόξης.

ἐν πάση καρδίᾳ αὐτο ̑υ ὕμνησεν καὶ 
ἠγάπησεν τὸν ποιήσαντα αὐτόν.
9c καὶ καθ’ ἡμέραν αἰνέσουσιν ἐν ᾠδα ̑ις  
αὐτ ω̑ν.
10a ἔδωκεν ἐν ἑορτα ̑ις εὐπρέπειαν
10b καὶ ἐκόσμησεν καιροὺς μέχρι συντελείας
9a καὶ ἔστησεν ψαλτῳδοὺς κατέναντι 
θυσιαστηρίου
9b καὶ ἐξ ἠχο υ̑ς αὐτ ω̑ν γλυκαίνειν μέλη,
10c ἐν τ ῳ̑ αἰνε ̑ιν αὐτοὺς τὸ ἅγιον ὄνομα  
αὐτο υ̑
10d καὶ ἀπὸ πρωίας ἠχε ̑ιν τὸ ἁγίασμα.

8 자신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는 지존하신 하나

님께 거[룩한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다.

다윗은 자기 온 마음으로 그는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했다.
9c 그리고 모든 [...]
10a [...]
10b [...]
9a 그는 현악기들을 세워서 노래를 [...]하도록 하

였다.
9b 그리고 [...]들의 소[리]를 짓는다.
하프, 아름다운 연주 소리

10c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할 때,
10d 아[침]이 (밝기) 전에 성소가 환호할 것이다. 

8 자신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는 거룩한 지존자께 영

광의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다.

자기 온 마음으로 그는 찬양하였고,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했다.
9c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노래들로 찬미하였다.
10a 그는 절기들에 아름다운 모습을 마련해주었다.
10b 그리고 그는 시기를 완전하기까지 정돈하였다.
9a 그리고 그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제단 앞에 두었다.
9b 그래서 그들의 소리로부터 노랫가락이 달콤하게 

들리도록.
10c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할 때, 
10d 이른 아침부터도 성소가 울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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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문은 찬양자로서 다윗의 모습을 강조한다. 전통사 관점에서 

이 본문은 역대상 16; 23장과 연관된다.44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훼손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자나 수정자가 난외에 세 차례나 수정 본문

을 써넣었다. 그러니 본문 전승이나 형태에 문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칠십인역 필사본에 있는 그리스어 본문은 전승 과정

에서 순서가 뒤섞인 것으로 여기고 재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45 

8전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히

브리어 본문에서 “la”(엘, 하나님)으로 쓴 곳에서 그리스어 본문은 

“ἁγίος”(하기오스, 거룩한 분)로 옮긴다. “지존자”(!wyl[/ὑψίοτος)와 이 낱

말이 구약성경에서 함께 쓰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46
 그리스어 본문은 독자적

인 변형으로 여길 수 있겠다. 어쨌거나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전

통은 사무엘서보다는 다윗 시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시 9:3[2]; 

7:18[17]; 57:3; 비교. 92:2 등). 개별 시편의 다윗 저작의 문제를 넘어 이

런 시편의 특정 언어 표현이 집회서의 저자가 이 구절을 저작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8후반절에서는 히브리어 본문 필사본의 

난외주에 필사자, 또는 수정자가 주어 “다윗”이 따로 써넣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물론 이것은 이차적인 수정이겠다. 그리스어 본문

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ὑμνέω”(휨네오, 찬양하다)가 더 있는데, 이 

또한 그리스어 본문 번역자가 찬양가로서 다윗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들어간 추가 본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다윗 전통의 관점에서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역대기의 특정 언어 표현으로 

44	 John G. Snaith, Ecclesiastic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234.

45	 여기서는 히브리어 본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리스어 본문 순서를 따른다.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3-524; Sauer, Jesus Sirach/Ben Sira, 319-320; 

Corley, Sirach, 134 등.

46	 참조. HR, 1420b-14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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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 수 있다(대상 16:4-6; 23:5).47

8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마지막에 “그리고 모든[...]”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더 있는데, 그 이후는 훼손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현

재 전해지는 그리스어 본문의 필사본들에는 해당 부분이 없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본문의 9c절이 이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

하여 본문을 재구성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 8절 맨 마지막에 남

아 있는 “그리고 모든”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그리고 날마다”(καὶ καθ’ 

ἡμέραν)로 번역한 자리에 “~Ay-lkoB.”(브콜-욤; 참조. 시 [139]140:3; 비교. 

ὅλην τὴν ἡμέραν)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본문은 10전반절로 재구성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히브

리어 본문은 매우 심하게 훼손되어 재구성할 수 없다. 그리스어 본문만 

보자면, 10a절에서는 다윗이 절기들을 아름답고 성대하게 마련해서 치

른 모습을 그린다. 여기서 쓰인 “절기”(ἑορτή, 헤오르테)는 구약성경에서 

주로 “gx'”(하그)의 번역어로 쓰이지만, “d[eAm”(모에드)의 번역어로도 쓰

인다.48 그런데 전자가 좀 더 포괄적인 구약성경의 절기를 가리킨다면, 

후자는 구약성경에서 “안식일, 초하루”과 더불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두 낱말과 함께 쓰이는 용례는 포로기 이후의 본문에 배타적으로 

집중하여 그 쓰임새의 유래를 추정할 수 있다.49 다윗 전통과 관련해서

는 후자의 번역어로 역대상 23장 31절에서 쓰였다. 이 구절에서 가리키

는 다윗 전통은 분명히 집회서의 이 본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역대상 25장에서 다윗은 성전 찬양대를 조직한 것으로 보도되는

데, 그에 따라 집회서 본문은 9전반절과 10후반절을 이어서 그 전통

47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6; Corley, Sirach, 134.

48	 구체적인 용례들은 참조. HR, 503a-b, 전자는 (1), 후자는 (3).

49	 참조. 대상 23:31; 대하 3:5; 8:13; 31:3; 느 10:34. 비교. 안식일과 더불어: 겔 44:24; 

레 23:4, 37, 44; 초하루와 더불어: 민 10:10; 사 1:14; 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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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배열한다. 9a절은 히브리어 본문이 일부 훼손되었지만, 그

리스어 본문과 대체로 같은 진술을 한다. 그리스어 본문을 시작하는 동

사(ἔστησεν)에 해당하는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난외에 추가되었다

(!ykh). 그러므로 히브리어 본문의 필사자나 수정자는 첫 필사 때 빠뜨린 

본문을 그리스어 본문과 같은 전통의 본문을 바탕으로 수정했다고 볼 수 

있겠다. 히브리어 본문에 이어지는 “twnygn”(느기노트, 현악기)는 그리스

어 본문에는 없다. 왜냐하면, 이 낱말은 칠십인역에서 “κιθάρα, ὕμνος, 

ψαλμός, ψαλτήριον, ᾠδή” 등으로만 번역되며,50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ψαλτῳός”(프살토도스, 성전성가대)는 포로기 이후 본문에서 히브리어 본

문에서 이어지는 “ryX”(쉬르, 노래)와 연관된 어근을 옮기는 말이기 때

문이다.51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필펠(Pilpel) 분사형

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52 히브리어 본문이 앞선 낱말과 함께 수정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이어지는 히브리어 본문은 자음 “l”

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바탕으로 “x:Bez>mi-ynEp.li”(리프네 미

즈베아흐)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9b절부터는 다윗이 성전성가대를 조직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런데 9b절은 히브리어 본문의 훼손이 심하며, 특히 난외주가 복잡하

게 추가되어 있다. 히브리어 본문의 첫 낱말은 아마도 그리스어 본문

을 바탕으로 “그리고 소리”(lwqw, 브콜)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둘째 낱말은 훼손되어 무슨 낱말인지 알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에는 해당하는 낱말이 없다. 그리스어 본문의 부정사 

50	 참조. Muraoka, Index to the Septuagint, 271.

51	 대상 6:33(18); 9:33; 13:8; 15:16, 19, 27; 대하 5:12; 20:21; 29:28; 25:15. 

52	 참조. 성전성가대 직책으로는, 대상 6:178; 15:19;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는, 스 2:41, 70; 7:7; 10:24; 느 7:1, 44, 73; 10:29, 40; 11:22; 12:28, 42, 45-47; 

13:5, 10; 대상 9:33; 15:16, 19, 27; 대하 5:12; 20:21; 23:13; 35: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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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λυκαίνειν”(글뤼카이네인, 달콤하게 하다)은 칠십인역에서 대개 해당하

는 어근 “qtm”과 연관한 낱말로 옮겨진다.53 그런데 이 낱말에 해당하

는 히브리어 본문의 “!qyt”은 동사로 여겨지는데, 그 형태가 일반적이

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낱말의 어근은 “!qt”(타칸, 곧게 하

다, 잠언, 노래 따위를 짓다)으로 보아야 하는데, 성경 히브리어에서 본문

과 같은 형태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완전서법(scriptio plena)으로 쓴 피

엘(Piel) 형으로 보는 견해가 수용할 만하다(비교. 전 7:13; 12:9).54 이렇게 

볼 때, 두 자음을 공유하는 두 본문은 한쪽이 달라졌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리스어 본문은 끝났지만, 히브리어 본문 난외에는 “하프”(lbn, 

네벨)가 먼저 추가되었고, 그 옆에 세로로 “아름다운 연주 소리”(~y[nh 

rwmzm lwq, 콜 미즈모르 하느임)가 더 기입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그리스

어 본문에서 “성전성가대”로 표현한 것을 히브리어 본문은 앞선 구절의 

추가 본문에서부터 이 성전 음악이 현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 결

과일 수 있다.55

10후반절은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이 대체로 일치한다. 

10c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참조. 레 20:3; 겔 36:20; 암 2:7)을 찬양하

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준다. 그런데 10d절에서는 청각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청각적 심상으로 그린다. 다만 히브리어 본문의 첫 필사자

는 여기서 “성소”를 “jpXm”(미쉬파트, 재판, 공의)로 잘못 필사하였고, 이

것을 다시 “Xdqm”(믹다쉬)로 고쳤다.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다윗 전통

의 특정 언어 표현을 반영하기보다는 집회서 저자의 저작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53	 출 15:25; 욥 20:12; 21:33; 시 54(55):14; 잠 24:13.

54	 참조.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Kiel: Springer, 182013), 1455-1456.

55	 이런 견해는 참조. Skehan/Di lella, The Wisdom of Ben Sira,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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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절]

MS B LXX

w[Xp ryb[h yyy [..]
`wnrq ~lw[l ~ryw

tklmm qx wl !t[..] 
`~lXwry l[ !ykh waskw

κύριος ἀφε ̑ιλεν τὰς ἁμαρτίας αὐτο ̑υ
καὶ ἀνύψωσεν εἰς αἰ ω̑να τὸ κέρας αὐτο ̑υ
καὶ ἔδωκεν αὐτ ῳ̑ διαθήκην βασιλέων
καὶ θρόνον δόξης ἐν τ ῳ̑ Ισραηλ.

여호와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의 뿔을 영원토록 높이셨다.

[...] 그에게 왕국의 규례를 [...주]셨다.

그리고 그의 보좌를 예루살렘 위에 굳건하

게 하셨다.

주님이 그의 죄들을 없애셨다.

그리고 그의 뿔을 영원토록 높이셨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의 왕관을.

이 구절에서는 사무엘하 11-12장을 전제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

바를 범한 다윗의 죄와 그 용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

위 계승 이야기 전통으로 마무리한다. 두 본문은 대체로 일치한다. 특

히 첫 두 문장은 거의 일대일로 대칭한다. 다윗의 죄 용서에서 쓰인 히

브리어 동사 “ryb[h”(헤에비르)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의 입

을 통해 이 문맥에서 쓰였다. 사무엘하의 칠십인역 본문56에서 기원전 1

세기 무렵의 개정본을 반영하는 기원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Cod. B)은 

“παρεβίβασεν”(파르에비바센)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와 경쟁본 구실을 했을 이

른바 안티오키아 본문(the antiochene text)을 반영하는 필사본들(M[mg]coxz[mg]

c2e2)은 집회서와 같은 동사로 옮겼다.57 그러므로 이 경우 집회서 그

리스어 본문이 이 본문의 전통에서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56	 사무엘하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에 관해서는, J.-H.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을 참조하라.

57	 A. Brooke/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 Part I, I and II Samu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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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Xp/ἁμαρτία)는 이 문맥과 관련한 시편 51(50):1-5에서 그대로 쓰

이므로,58 집회서와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뿔을 높인다

는 표현은 앞서 5절을 다시 되풀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강조한다.

뒷부분의 두 문장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히브리어 본문에서 “왕국의 규례”(tklmm 

qx, 호크 마믈르쿠트; 참조. 삼상 15:28; 삼하 16:3)라고 한 표현을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왕들의 언약”(διαθήκην βασιλέων, 디아테켄 바실레온)으로 옮

긴다. 흥미로운 점은 특히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에서 “언약”이 자주 등

장한다는 사실이다.59 그러므로 집회서의 그리스어 번역자가 다윗 언약

의 전통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마지

막 문장의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동사(!ykh)가 그리스어 본문에는 없

다. 히브리어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6절 나단의 예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칠십인역은 앞선 문장의 동사로 대신하고 생략하였다. 

셋째, 히브리어 본문은 다윗의 예루살렘 통치를 강조한 데 비해, 그리스

어 본문은 “이스라엘”로 표현한다. 이는 아마도 그리스어 본문이 다윗 

왕권의 온 이스라엘 범위를 강조하기 위해 수정하였다고 여겨야 할 것

이다.

3. 맺음말

우리는 위에서 구약성경은 물론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이후 시대

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58	 참조. Corley, Sirach, 134.

59	 참조. HR, 302a. 집회 44:11, 18, 20(×2), 22; 45:5, 7, 15, 17,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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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통들 가운데 하나인 다윗 전통이 신구약 중

간기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인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에서 어떻게 서술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에서도 어떤 전통은 특정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하위 범주들이 다양한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상황

에서 수용되고 발전해 나간다. 그런 경향은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에서

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우선 집회서 영웅 찬양

시의 다윗 전통은 다윗 찬양시는 다윗의 왕위 등극 이야기(2-7절), 예배

자이자 성전제의 창시자로서 다윗 이야기(8-10절), 그리고 다윗 언약 이

야기(11절)를 다룬다. 

이 전통은 무엇보다 사무엘서의 언어 표현들을 기반으로 한다. 

3-5절에서 그리는 다윗과 골리앗 일대일 전투 이야기는 특정 언어 표

현들을 사무엘서와 그대로 공유한다(삼상 17:26, 33, 34-36, 45-47). 그리

고 6절에서는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연관하여 쓰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21:12; 29:5)가 직접 바탕이 되기도 

한다. 또한, 11절에서는 나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다윗 언약의 한 표

현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삼하 7:16). 그러므로 이 다윗 찬양시의 저자는 

분명히 사무엘서의 다윗 전통을 접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다윗

을 성전 제의에 기틀을 잡은 사람으로 찬양하는 8-10절은 여러 표현에

서 역대상 16장, 23장, 25장에서 끌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집회서

의 저자는 역대기 본문에서 전하는 다윗 전통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집회서의 저자는 찬양시의 특성상 운문과 상징을 가진 집

회서의 본문에는 시편 18편(삼하 22장)이나 89편과 같은 다윗 전통의 시

편에서도 특정 언어 표현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절에

서 제의 전통을 생각나게 하는 “~rwm”의 히필 형(비교. 레 4:8, 10, 1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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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제왕 시편인 시편 89편 20[19]절에서 쓰인 점이나 5절에서 쓰인 

“오른손에 힘을 주심”(시 89:9), “뿔을 높이심”(시 18:3; 89:18)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집회서 저자는 다윗 전통을 구약성경의 다른 전통과 결합하

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2절에서 다윗의 선택을 구분된 

제물로 비유한다거나, 4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돌리는 것

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요제로 비유하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6절에

서는 임금의 표시로 다윗이 머리에 터번을 썼다는 표현은 이사야 62장 

3절과 연관될 수도 있다.

넷째, 집회서의 본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제각각 분화하여 

고유한 전통의 언어로 발전시켰다. 가령, 6절에서 다윗의 모습을 히브

리어 본문은 전쟁 영웅으로 그리는 반면에, 그리스어 본문은 대관식의 

모습이 생각나게 표현한다. 그리고 11후반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다윗 언약이,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집회서에서 즐겨 쓰는 언약을 강조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찰은 당연히 다윗 전통에 제한되지 않는다. 집회서의 

영웅 찬양시 전체를 구약성경 전통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구약성경 전

통에 대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수용 양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쿰란 공동체를 넘어 신약 공동체의 구약 전통 이해로 넘어가는 중

요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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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in 
Ecclesiasticus: Text-traditional Analysis of the Praise of 

David (Sirach 47:2-11)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rimary focus of research related to Ecclesiasticus, also referred 

to as the “Wisdom of Ben Sira” or “Sirach’s Wisdom,” has been centered 

around the authenticity of the text.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analyzing variations found among existing manuscripts, translations, 

and reconstructions of the text. Ecclesiasticus contains what is known as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44 : 1-50 :12), which introduces 

34 individuals and 5 groups (judges, Israelites, people of Judah, kings of 

Judah, twelve minor prophets), making it a crucial source for analyzing 

how the Hebrew Bible was used linguistically and from a tradition history 

perspective. In this study, the focus lies on analyzing the text of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particularly the Davidic hymn (Sirach 47 :2-

11), and examining specific linguistic expressions from the Hebrew Bible 

tradition utilized by the author of the Ecclesiasticus to understand aspect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Hebrew Bible tradition.

The Davidic tradition within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encompasses narratives concerning David's accession to the throne 

(verses 2-7), his role as a worshipper and initiator of temple sacrifices 

(verses 8-10), and the covenant with David (verse 11). This tradi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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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ily based on linguistic expressions found in the books of Samuel. 

Furthermore, the author of the Ecclesiasticus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by specific linguistic expressions from Davidic Psalms such as 

Psalm 18 (2 Samuel 22) or Psalm 89, known for their poetic and symbolic 

nature, evident in the poetic and symbolic language of Ecclesiasticus. 

Additionally, the author combines the Davidic tradition with other 

traditions within the Hebrew Bible, such as the Priest-Tradition, offering 

new interpretations. Moreover, the text of the Ecclesiasticus evolved 

into its own language within Hebrew and Greek. Such observations are 

not limited to the Davidic tradition alone. Analyzing the entirety of the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within the context of the Hebrew Bible 

tradition w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reception of the Hebrew 

Bible tradition during the intertestamental period.

    key words    

Ben Sira, Ecclesiasticus, Praise of Israel's Great Ancestors, David-Tradition, 
Apocry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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